tlahsdmf akssks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tlahsdmf akssks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tlahsdmf akssks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는 ﷽﷽﷽﷽﷽﷽﷽﷽esul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져﷽﷽﷽﷽﷽﷽﷽﷽﷽esul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져﷽﷽﷽﷽﷽﷽﷽﷽﷽esul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져﷽﷽﷽﷽﷽﷽﷽﷽﷽esul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져﷽﷽﷽﷽﷽﷽﷽﷽﷽esul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져﷽﷽﷽﷽﷽﷽﷽﷽﷽esult from the ilee?enant people in Israel began to foretaste the future consummated Kingdom of Heaven under Mess dis.﷽﷽﷽﷽﷽﷽﷽﷽﷽ by Satan in the Desert주﷽﷽﷽﷽﷽﷽﷽﷽주﷽﷽﷽﷽﷽﷽﷽﷽마태복음 성경공부 – 제11회

2부. 4:12-9:34: 예수님의 공사역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


3.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권능 (Jesus’ Miraculous Power)
     8:1-9:34

5) 예수님의 참 제자도 (8:18-27)

(1) 예수님의 교리와 (가르치심) 일으키신 기적들로 인해, 따르던 무리 가운데 그 분의 제자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면서도, 이미 제자의 길에 들어 선 사람들 중에서는 그 마음이 완전히 랍비만을 따르기로 확정하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다. 제자의 삶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들이 가지는 제자생활을 뒤흔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꾸준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 갈 때에, 본문에 나오듯 이러한 시험의 기간들이 그들에게 반드시 찾아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8:16-22).



(2)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기를 간청한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라 하겠다. 그 당시에 랍비의 제자로 입학하는 연령은 약12살 혹은 13살 된 소년들이었으며, 그들의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랍비의 제자 (탈미드)로 모든 면에서 랍비의 삶을 따라 배우며 산다. 이 서기관은  자신이 선생이었기에,  그 당시의 관습대로 선생으로 인정받는 조건 중의 하나로서 최소한 30살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청하는 용기와 겸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의 이러한 용감한 자세와 서기관이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을 스스로 깎아 내리면서까지 공개적으로 랍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간청에 걸맞게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해주셨던 것이다.



(3)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이라고 부르시며, 자신의 특별한 신분을 밝혀 주신 후, 다니엘 7:13에서 언급한 신적 존재임을 암시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공사역의 초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야되심을 구태여 밝히려 하지 않으셨다. 아직 아버지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겸손하고도 용기있는 서기관에게는 자신을 드러내 주시면서, 제자의 길예 들어 서면 세상의 명예도, 부귀도, 심지어는 안락하고 안정된 삶도 포기해야 함을 정확히 알려 주신 것이다. 랍비의 제자란  모든 면에서 랍비를 닮아 가는 것이니, 이 세상에서 공사역을 하시면서, 머리를 두실 거처도 없으신 예수님의 실생활을 그대로 밝혀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는 이처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만을 닮아 가는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정직하게 밝혀 주신 것이라 하겠다.



(4) 이 번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시작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사망하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집으로 가려 하니 허락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 또한 제자로서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린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셨음을 인정하고 제자도의 길에 들어 섰었다. 하지만, 제자의 길을 가는 중에 돌아 가신 아버지로 인해, 자신의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린 일이 생긴 것이다. 자신의 가족관계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용기를 내어 꾸준히 제자의 길을 계속 가라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며 격려하신 것이며, 가족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지 말라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고 못을 박은 명령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 선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시험에 들 때가 분명히 온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에게 아주 확실하게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되새겨 주시며, 격려 또한 해주시는 것이다.



(5)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당한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께 이 위기를 벗어나길 간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완전히 잠잠케 하신 후,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을 나무라셨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자연의 모든 힘을 다스리시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다. 하지만 그런 현상을 보았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받들어 모신 것은 아직 아니다. 단지 경이로운 현상에 감탄했을 뿐이다. 예수님 자신께서도 제자들에게 메시야이심을 아직은 밝히 드러내실 때가 아니기에,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자신을 메시야라고 제자들에게 밝히지 않으신 것이다.

(6)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 가면서 때때로, 위험한 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으신다. 되려 적극적으로 그들의 도움을 바라는 간청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면서, 그들을 그러한 위험에서 건져내어 주시길 원하시며, 또한 실제로 그리하신다. 제자의 길에 들어 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종종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난다. 그럴 때 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 나가면서 스스로의 믿음이 더욱 더 예수님을 닮아 가며,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야말로, 랍비 예수님을  닮아 가는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당연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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